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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에게 남은 0.39℃ 함께 지켜요
-대전지방기상청·대전교통공사 협업 탄소중립·기후위기 캠페인 운영-

□ 대전지방기상청(청장 박영연)은 대전교통공사와 함께 7월 28일 하루

중 가장 기온이 높은 시간대인 14시부터 16시까지 지하철 1호선 

대전역에서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춘 기후위기·
탄소중립 캠페인을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.

○ 이번 캠페인은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1.5℃에 대한 경각심을 담은

홍보물(부채)를 제작하여 지하철 역사 내 ‘폭염대비 노약자 쉼터’

및 대전역 이용객에게 배포하였다.

○ 폭염으로 인해 예상되는 분야별 영향까지 고려하는 영향예보 포스터를

제작하여 모든 역사 내 게시하였고 리플릿을 배치하여 시민들이 

보다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였다.

□ 대전지방기상청 박영연 청장은 “기후변화에 비해 탄소중립·기후위기에

대한 필요성과 체감도는 낮으며 이를 알리는 것은 정부, 지자체,

공공기관 모두의 노력입니다. 세계기상기후에서 발간한 2021년 전 

지구 기후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화 이전보다 벌써 1.11℃ 높아

졌다고 합니다. 우리에게 남은 0.39℃를 지키는 일, 기후행동의 작은

실천이 보탬이 될 것입니다. 대전지방기상청은 기후위기 대응에 

앞장서고 생활 속에서 폭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기상특보와 영

향예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” 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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